
 2020년 6월 23일(화) 오전 10, 서울캠퍼스 신본관 총장실에서 <한양대학교 직원 

희망나눔 장학기금> 전달식이 개최되었다.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 

노동조합은 그 동안 적립했던 장학기금 중 3천 4백만 원을 출연하였다. 

 (구)학사지원 직원 모임에서도 1천 6백만 원의 기금을 보태 뜻을 함께 했다. 또, 

한교회(한양대학교 교직원 동문회)에서도 5천만 원을 더해 직원 사회는 도합 1억 

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였다.

 기탁된 <한양대학교 직원 희망나눔 장학기금>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, 폐업 

등 긴급한 가계곤란 사정이 있는 서울과 ERICA 캠퍼스의 2020-2학기 등록 예

정 학생을 위해 장학생 당 200만 원의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. 

 노동조합은 과거에도 2009년(14대 위원장 송창근) <개교 70주년 기념 장학금> 

7천만 원, 2015년(16대 위원장 이철우) <노동조합 장학기금> 5천만 원의 기금을 

대학에 전달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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